
함께 하는 이야기

록산나 오로이언이 아이들을 위해  만든 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 이야기



지구, 태양과 세 번째로 가까운 이 
행성에는 
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아~~~~~~주 
많아.

엄청나게 큰 것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
무척 다양해



때때로, 이 생명체들은 함께 잘 지내. 

벌과 꽃들,  

흰동가리와 말미잘 같은 것들이 그래.



하지만 못 지내는 경우도 있어.

칡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

괴롭히며 살아.

콜로라도 딱정벌레는 감자 줄기의 

모든 잎을 먹어치워 버려.



사람들도 어떤 동물과는 어울리지 못해서 그 동물을 다 죽여버리기도 해.  

서부 흑 코뿔소나 핀타 거대 거북이가 그래.



때때로, 크기가 비슷한 동물들은 서로 잘 지내지 못해. 

가젤과 사자가 그래.



하지만 크기가 다른 동물들도 서로 잘 

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 

너와 모기를 생각해 봐! 이해가 되지?



 자, 이걸 봐. 

너무 작아서 “생명체”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

것들이 있어.

이것은 아주 아주 아~~~~주 작아서 현미경을 

통해서만 볼 수 있어. 

크기는 아~~~주 작지만  훨씬 더 큰 생명체를 

괴롭힐 수도 있어. 

바다, 오존층,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인간에 

비교하면 크기가 무척 크지? 

하지만 인간은  큰 바다를 오염시키고, 오존층을 

파괴하고 빙하를 녹이고 있어. 

마찬가지로,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이 작은 

것들도 작지만 인간을 해칠 수 있어.

지구에 살고 있는 아~~~~~주 많은 생명체들은 

놀랍도록 모두 연결되어 있어. 

태양과 세 번째로 가까운 이 행성에는 살아있는 

생명체들이 아~~~~~~주 많아.



 너의 몸 안에 
들어가는 그 많이 
작은 생명체들은 
몸속에서 친절하게 
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도록 
도움이 되게 행동하기도 해.
 대부분의 것들은 그래. 
다시 말해, 
그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
건강하게 만들어줘.

때때로, 아주 
작은 것들은 크기가 

큰 생명체 속으로 
들어갈 수도 있어.

 모기를 예로 들어 보자.  
모기는 실수로 네가 씹지 않는 
이상 너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

힘들어. 
그렇지? 

하지만 바이러스, 즉, 현미경 
없이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은, 
쉽게 너의 몸에 들어갈 수 있어.



하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
것들도 있어.
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집 안에 
머물러야 하는 이유야. 
요즘, 몸속에 들어가서 
우리들을 아프게 만드는 
새로운 작은 바이러스가 
생겼어.
 이것은 아주 새로운 것이야. 
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처음 
봐서 아직 잘 몰라.

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간다면, 
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작은 것, 코로나 바이러스가 
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갈지도 몰라. 
코나 입을 통해서 말이야. 어떻게 들어가냐고?  
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. 하지만 들어갈 수 있어.



기억해, 어떤 생명체는 크고 어떤 것은 아주 
아주 작아. 
크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.
 크기와 상관없이 잘 지내지 못하는 것들이 
있으니까 말이야.

이것이 우리가 손을 아주 잘, 그리고 아주 
자주 씻어야 하는 이유야. 
손을 씻으면, 이 작은 것들이 멀리 
도망가거나 사라져.
우리 모두는 안전하길 원해.

우리 모두는 말이야. 
함께 안전하길 바래.
 너도, 엄마도, 아빠도.



너는 어리고 아주 튼튼해. 
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
아주 작은 것들 보다 훨씬 더 
튼튼해. 
하지만  할아버지는 튼튼하지 
않을지도 몰라. 
할아버지가 너보다 훨씬 더 
크다고 해도 말이야. 
요즘 우리가 할아버지와 
할머니를 자주 못 보는 이유야.

비록 우리가 집 안에 머무르고 
자주 손을 잘 씻는다고 해도 
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작은 
것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
있어. 
할아버지와 할머니 몸 안으로 
그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
않았으면 좋겠어.



이것이 지금 우리가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못 
하는 이유야. 

대신 집 안에서 일을 하긴 하지. 
이것이 네가 밖에 나가 놀지 못하는 이유야. 
이것이 네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

이유야.

이것이 네가 친구들을 볼 수 없는 이유야. 
네가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아. 

하지만 그거 알아? 
친구들도 너를 보고 싶어 해. 

친구들도 너처럼 집에만 있어야 해. 
친구들도 너처럼 손도 자주 씻어야 해. 

그래야 이 작은 것들이 도망가거나 
사라지거든. 우리는 모두 안전하길 바래.



우리 모두 다. 함께. 각각 떨어져서. 우리는 모두 안전하길 바래. 

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작은 것이 나쁜 건 아니야. 

단지,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것 뿐이야. 

사람들도 나쁜 건 아니야.

 비록 가끔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생명체를 해치기도 하지만 말이야. 

파괴된 오존층, 더러워진 바다, 사라진 생명체들을 예로 들 수 있어.

우리는 나중에 함께 즐기기 위해 지금 떨어져 있어.



지구, 태양과 세 번째로 가까운 

행성.  

아~~~~~주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. 

엄청나게 큰 것부터 아주 작은 

것까지 다양해. 

우리는 서로를 보며 배워. 

매일. 

모두 함께. 

이 작은 것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

하는 시간이 지나면 

우리는 좀 더 잘 알게 될 거야. 

우리는 좀 더 좋아질 거야 

우리는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

거야. 

스스로를 위해. 

지구를 위해.

우리 모두. 

함께.



하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있어야 

해. 

집 안에 있어야 해. 

손도 깨끗이 잘 씻어야 해.  

네가 집안에서 안전하게 손도 

잘 씻어줘서 고마워. 

함께.



몇 가지 더 말해 줄게. 

애완동물은 
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그 
작은 것과 
함께 있어도 괜찮아. 
발을 너무 자주 씻길 
필요도 없어.

“아무것도 만지지 않는” 
게임을 하자고 
아빠께 말씀드려봐. 
음식을 사러 가거나 
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
집 밖을 나가야 할 때마다 
말이야. 
오~. 잠깐만. 
강아지는 만져도 좋아.

엄마와 “무슨 동물이 될 수 
있니?” 게임을 해 봐. 
가면을 쓸 때마다
 그냥 상상해.: 
곰, 고양이, 토끼 등 원하는 
건 뭐든. 
옆에 굴러다니는 마커를 
이용해도 좋아.

기억해. 
가면만 만질 수 있어. 
얼굴은 절대 안 돼. 
눈, 코, 입은 그 작은 것들이 
몸속에 들어 올 문이 될 수 
있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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